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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상근 해수부 차관,
 2030년까지 해양의 30%를 

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논의
- 올해 제주 오조리, 여수 여자만 갯벌 등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

 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9일(수)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

대회의실에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.

 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, 지자체, 해양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2030년

까지 해양 면적의 30%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협약*을 이행하기 위한 

방안과 우리나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.

    * 쿤밍-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(GBF) 등

  올해에는 제주 오조리, 여수 여자만 갯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

지정될 예정이다. 새롭게 지정될 해양보호구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

관리를 위해 그동안 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통영 선촌마을, 마산 봉암

갯벌, 고창 갯벌, 순천만 갯벌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 우수사례를 발표

하고 그 경험도 공유하였다.

 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“우리나라도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

있지만, 여전히 부족하다”라며, “국제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우리 

바다를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,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

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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